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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 병 숙† 안 윤 정 송 혜 령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본 연구는 취업욕구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

하는데 필수적인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일반 대상과는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논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혼이주여성 면담, 관계자 면담 등의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다문화의 이해, 기초적인 경제개념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직업 및 노동시장의 이해, 자기이해와 분석, 조직적응과 직무능력의 배양, 진

로목표설정 등 6회기로 구성하였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

하고 실험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효과검증을 한

결과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적응, 진

로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취업을 희

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함

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직업적응 프로그램, 직업상담, 직업문화적응, 진로정체감, 진로포부,

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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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

레스 및 우울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홍달아기 외, 2006; 김오남, 2007; 김혜자,

2008; 안양희, 2008; 양승민, 2008)과 갈등이나

만족감의 적응문제(양순미, 2006; 김영란, 2006;

박정숙 외, 2007; 설동훈 외, 2008) 등이다. 그

외에 다문화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다룬 문화

적 접근(오성배, 2006; 장미영, 2008; 박경동,

2008), 언어적 갈등과 환경에 관한 접근(정은

희, 2004; 고은, 2006; 서혁, 2007), 젠더관점(김

현미, 2006; 이승우, 2007; 전경옥, 2007), 부부

갈등(김오남, 2006) 등이 있다. 한편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종개발과 관련된 연구

(김영하 외, 2008)와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박은주, 2009)가 있다. 이렇듯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모델과 지원정책을 다룬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실태조사, 만족도, 정

책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취업과 관련된 그들의 욕

구와 맥락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자

마자 겪는 장벽과 어려움이 이주여성노동자와

다르지 않지만(박수진, 이지나, 2002), 이들과

는 다른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신의 출신국과 전혀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문화충돌과 소외는 결혼이주여

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

들은 서툰 한국어와 낯선 음식과 같은 일상생

활,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한 가족구조 등 사

회적ㆍ문화적 충격을 일방적으로 극복하도록

요구받는 동시에 자신의 출신국에 대하여 철

저한 외면을 경험한다. 대다수 결혼이주여성

들이 이러한 극복요구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지향하려

는 모습이다(김이선 외, 2006).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많은 비율이 저소득층

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

의 68% 등이다(설동훈 외, 2006). 이러한 현실

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인생전반을 통해

안정성의 토대가 된다(윤홍식, 2004; 윤홍식

외, 2005).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가족부양

으로 미취업상태인 결혼이주여성들도 직업욕

구가 강하지만, 기술, 정보,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권미경, 2007). 결

혼이주여성이 경험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취업교육ㆍ

훈련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요구에 비해

취업교육ㆍ훈련을 받은 경험은 7%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

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김현정, 2007). 특히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비해 직업기술교육이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다(정영덕,

2004).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적응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현장에 이루어지

는 다문화 교육과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시행

되는 적응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이민자

들은 순응, 적응, 통합 단계를 거쳐 그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기인 통합의 과정

에서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

을 갖는 것이 이 시기의 주요관건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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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치적․문화적․사회적 통합 중에서 경

제적 통합이 중요하며 우선 경제적으로 자

립할 경우 다른 분야의 통합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Prairie Global

Management, 2008).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적응

의 측면 외에도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

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직업인으로서의 기

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요인 중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선택

했다는 결과는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주와 국

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하

외, 2008). 이러한 의도 하에 이주와 국제결혼

을 하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

착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의도에 부합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

성이 능동적 시민성을 확보하고 누리기 위해

서는 그들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발

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직업관련 교육은 한국여성

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을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

므로(김형균, 2006)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직

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의 성공

적인 삶과 적절한 직업선택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주변 환경과 상호작

용을 통해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전환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다(Brolin, 1992;

Wehman, 1996; 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조성열과 이응수(2005)는 특수학급학생

의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직

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직업을 통한 자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금

숙(2001)은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시

민이 될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긍정적 상호작

용을 향상시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의 직업적응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

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의 획득을

의미하며 정신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을 포함한다(윤인진, 1999). 조난영(2006)은 이

주노동자의 직업적응 관련 연구에서 직업적응

이란 사람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주

관적ㆍ사회적 요건을 능동적으로 통합해 나가

는 과정이므로 능력과 성격을 활용하여 자기

의 가치를 실현하며 정서적 만족을 찾는 과정

이라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GROW”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

가, 이미지 꼴라쥬, 나의 심연알기, 비언어적

인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 관계 맺기, 자기

존중감 증진, 다문화적인 교류’ 등의 6회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라는 점에서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정보, 조직적응, 직무능

력 등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업적응 프로그램 사전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1과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검

증을 다룬 연구 2로 구성한다. 연구 1에서는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어 능력을 고려한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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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정

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맥락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

업지원을 위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1: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단계로 설문을 통

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직접 그들을 면담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조

사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결혼이주

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

및 취업경험,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 한국어

능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적응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윤인진, 1999; 설

동훈 외, 2006; 조난영, 2006; 김현정, 2007)에

서 제시된 조사를 검토하여 설문지와 면담지

2종을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은 그들의 취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성격으로 구성되었으며,

면담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한국과 본국에서의 구

체적인 취업기간과 담당업무, 교육내용, 취업

욕구 및 희망직업, 취업장벽, 한국어능력(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원하는 취업직종, 취업형태, 근무시간,

임금수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

하였다.

연구진이 결혼이주여성의 참여가 많이 이루

어지는 지원센터와 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및 면담기간은 2009

년 2～5월에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관련 사회

단체에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400부를 하

였으나 표 1과 같이 230명으로 57.5%의 회수

율을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44.3%), 중

국(29.6%), 필리핀(26.1%) 순으로 베트남이 가

장 많았다.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23.4%), 고

졸(47.8%), 전문대졸 이상(26.9%) 등으로 고졸

이상의 비율이 74.7%에 이른다. 한국체류기간

은 5년 미만이 72.2%로 최근 5년 사이에 집중

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자녀수는 1명 39.5%, 2

명 20.1% 등으로 59.6%가 자녀가 있으며, 미

취학 자녀를 둔 비율도 49.2%에 이르러 출산

과 자녀양육기간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설문지의 맥락을 이해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시민단체의 도움

을 받아 한국의 거주기간 3년 이상의 서울,

인천, 진주, 충주, 목포 등에 거주하는 결혼이

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0～60분에 걸쳐 면

담을 진행하였다. 관계자의 면담은 결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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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수 비율

국적

중국 68 29.6

필리핀 60 26.1

베트남 102 44.3

합계 230 100.0

연령

25세 미만 94 40.9

25∼30세 미만 58 25.2

30∼35세 미만 44 19.1

35세 이상 34 14.8

합계 230 100.0

학력

중졸 이하 54 23.4

고졸 110 47.8

전문대졸 이상 62 26.9

무응답 4 1.7

합계 230 100.0

거주기간

5년 미만 166 72.2

5∼10년 미만 42 18.3

10년 이상 14 6.0

무응답 8 3.5

합계 230 100.0

자녀수

자녀 없음 27 11.7

1명 91 39.5

2명 이상 46 20.1

무응답 66 28.7

합계 230 100.0

막내자녀

나이

7세 이하 113 49.2

초등학생 이상 12 5.2

자녀 없음 26 11.3

무응답 79 34.3

합계 230 100.0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설문대상)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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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단체와 관련기관

실무자들, 한국어, 바리스타 등 실무교육을 담

당하는 강사 등으로 이뤄졌다.

결혼이주여성의 면담은 본국과 한국의 취업

경험(직종, 직무내용, 근무조건, 연봉, 만족도),

취업욕구(취업이유, 취업가능직종, 직무, 근로

조건, 구직활동 경로), 취업장벽(구직활동에서

의 장벽, 취업이후의 어려운 점, 가족 간의 갈

등), 취업 시 가족의 지원, 원하는 직업적응

관련 프로그램(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등이

다. 특히 한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취업준비나 직업적응에 있어 어려웠

던 점, 힘들었던 경험,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알아야할 정보 등을 면담지에 기초한 반구조

화된 형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결 과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및 취업경험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취업과 관련해

서 받은 교육이 있는 경우 34.8%, 없는 경우

46.5% 등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사례 국적 연령 기간 학력
자녀수

(막내나이)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1 중국 42 7년 대졸 1명 병원 근무 노인생활지도원

2 중국 34 3년 고졸 1명(2세) 가족식당 경영 보조 없음

3 중국 29 7년 고졸 2명(3세) 유치원 교사 없음

4 중국 31 3년 고졸 1명(3세) 회사 경리사무 없음

5 중국 30 5년 고졸 1명(3세) 컴퓨터업체 사무행정 공장

6 중국 31 3년 고졸 1명(1세) 판매원 공장

7 중국 38 13년 고졸 2명(10세) 없음 중국어강사 아동양육지도사

8 중국 43 6년 대졸 3명(5세) 무역사무원 상담원

9 베트남 26 4년 중졸 1명(2세) 의류공장 직원 판매

10 베트남 23 5년 중졸 2명(2세) 농사/ 농산물 판매 없음

11 베트남 22 3년 고졸 2명(3세) 개인가정교사 없음

12 베트남 22 4년 고졸 임신 중 재봉사 없음

13 베트남 23 4년 고졸 1명(3세) 가족커피점 경영보조 반찬가게 보조

14 베트남 31 4년 고졸 1명(2세) 옷 재단 없음

15 필리핀 36 9년 전문대졸 2명(7세) 전문 비서 유치원 영어강사

16 필리핀 31 10년 고졸 3명(4세) 백화점 신발 판매 없음

17 필리핀 47 13년 대학원졸 3명(7세) 과학/영어강사 학원강사

18 필리핀 33 5년 대졸 2명(3세) 사무직원, 판매원 영어강사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면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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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로서 본국에서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

육을 받은 경우가 더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장벽으로 지적한 것은 서투른 한국말

23.0%, 자녀양육 22.2%, 일자리를 못 찾음

16.5% 등의 순이다. 과거 취업직종을 살펴보

면, 생산직 13.9%, 전문직 13.5%, 서비스직

10.9% 등이며 전문직의 다수는 교사, 강사, 간

호사 등이며 서비스직은 판매직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표 3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모두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이며 남녀평등의식이 높아 취업욕

구와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들

의 취업욕구를 보면, ‘낮은 조건이라도 감수하

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13.0%,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 하겠다’ 31.7%, ‘취업하

고 싶지만 여건이 안돼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9.1% 등 73.8%의 취업의사를

보여 기존 연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와도 일치한다. 희망취업형태는 전일제 107명

46.5%, 시간제 75명 32.6%, 자영업 11명 4.8%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직종은 교육 및 상담

101명 43.9%, 제조 71명 30.9%, 서비스 39명

17.0%, 창업 19명 8.2% 등의 순이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본국에서 전문직을 가졌던 사

람도 이민 온 국가에서 가족부양책임이나 언

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민 이전보다

못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전경옥,

2007) 결혼이주여성들의 희망직종과 한국에서

취업가능한 직종간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

앞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적응하여 취

업을 하는데 있어 언어적 문제가 큰 진로장벽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본국에서

받은 교육

없음 107 46.5

있음 80 34.8

무응답 43 18.7

한국에서

받은 교육

없음 58 25.2

있음 129 56.1

무응답 43 18.7

과거

취업

직종

생산직 32 13.9

전문직 31 13.5

서비스직 25 10.9

사무직 13 5.7

창업 6 2.6

취업경험 없음 117 50.9

무응답 6 2.6

취업했던

국가

본국 78 72.9

한국 16 15.0

양국 8 7.5

무응답 5 4.7

취업

장벽

서투른 한국말 53 23.0

자녀양육 51 22.2

일자리를 못 찾음 38 16.5

취업방법을 몰라서 29 12.6

가족반대 18 7.8

가사 6 2.6

기타 10 4.3

무응답 25 10.9

계 230 100.0

표 3. 결혼이주여성의 관련 교육 및 취업경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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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한국어

말하기(F=11.23, p<.01), 듣기(F=10.71, p<

.001), 읽기(F=6.21, p<.01), 쓰기(F=3.20, p<

.05)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

조). 박주희와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

문 항 응답자수 비율

낮은 조건이라도 감수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30 13.0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하겠다. 73 31.7

취업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돼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다. 67 29.1

상황은 가능한데 취업의사가 없다. 5 2.2

기타 19 8.3

무응답 36 15.7

계 230 100.0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욕구 (단위: 명, %)

종속변인 거주기간 N M SD F Duncan

말하기

5년 미만 156 2.59 1.00

11.23 ** a=b<c5년-10년 미만 54 2.89 1.09

10년 이상 20 3.70 .86

듣기

5년 미만 156 2.57 1.30

10.71 *** a=b<c5년-10년 미만 54 2.91 1.38

10년 이상 20 3.95 .69

읽기

5년 미만 156 2.62 1.31

6.21 ** a=b<c5년-10년 미만 54 2.78 1.37

10년 이상 20 3.70 .92

쓰기

5년 미만 156 2.59 1.30

3.20 * a=b<c5년-10년 미만 54 2.65 1.25

10년 이상 20 3.35 .99

* p<.05, ** p<.01, *** p<.001

주: 1. a 5년 미만, b 5년-10년 미만, c 10년 이상을 의미함.

2. M은 ‘매우 서툴다’ 1점, ‘약간 서툰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잘

한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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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

만 대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언어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

날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

혼이주여성의 학력이나 연령, 언어습득 능력

또한 직업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결과는 개방형 질문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무

응답이 38.3%를 보였다. 응답한 142명을 주제

별로 분석하여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현

이 각각 다르고 한국말 대답이 서툰 것을 감

내 용 응답자수 비율

다문화

한국문화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 12

21 9.1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 5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이해하기 4

경제

재테크하는 방법 8

17 7.4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7

물건 싸게 사는 법 2

직업정보

직장을 구하는 방법 11

22 9.6한국 직업의 종류와 되는 길 6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5

자기인식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찾기 7

16 7.0인생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 6

어려움 극복 3

조직문화

한국의 직장문화 9

25 9.2
직장에서 꼭 지켜야 할 것 6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5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잘하기 5

성공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것 7

20 8.7한국에서 성공하는 길 9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사례 4

기타 21 9.1

무응답 88 38.3

계 230 100.0

표 6.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설문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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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더라도 유사한 의미와 맥락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직업정보 9.6%, 조직문화 9.2%, 다문

화 9.1%, 성공 8.7%, 경제 7.4%, 자기이해

7.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대답으로는 ‘자

녀교육’, ‘한국음식요리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결

혼이주여성의 면담내용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직업정보(7명), 다문화(6명), 조직문화(6명), 성

공(5명), 자기인식(3명), 경제(3명) 등의 순으로

18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중복으로 응답하였

다. 요구도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

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업정보, 조직문화, 다

문화, 성공, 경제, 자기이해 등과 관련된 것으

로 드러났다.

연구 2: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1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

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직업적응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통제집단과 실

험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기반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애를

맞이하여 진로를 고려하고 취업 고민을 하면

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충격,

진로단절로 인한 출신국 학력과 직업경험의

단절, 한국의 직업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적응력에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

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취업장벽으로

는 서투른 한국어가 가장 큰 비중(23.0%)을 차

지하고 있다. 김영란(2006)은 이주노동자의

31.9%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어

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고

통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

주여성의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등 이주초기에 여성들의 적응에 심각

한 어려움을 준다(박주희, 정진경, 2007). 문화

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

구(김영란, 2006; 권미경, 2007; 양승민, 2008)

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주로 동화적 방향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을 줄여 한국

에서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 요구되는 일방적 동화적 문

화적응은 자칫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3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나 적

응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선호직종이 교육 및 상담

43.9%, 제조 30.9%, 서비스 17.0%, 창업 8.2%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본국에서의 학력, 노

동경험 등과 무관함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장서영 외, 2009)

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직업적응 프로그램은 언어소통

이 가능한 한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문화충격의 의미, 자신과 직업세

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진로정체감 향상,

경제적 능력, 조직문화 이해, 기초적 직업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7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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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영역 제목 활동 목표

1
같은 마음,

다른 모습

내 짝꿍은요?
첫 만남에서 오는 어색함을 해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참가자들이 서로

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같은 마음, 다른 모습
각 나라의 다른 문화를 소개하면서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

적인 편견이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요
한국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들을 제시해 주고 역할극이나 토론으로 원만한 해결

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만 있다!
각자가 겪은 한국에서의 에피소드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

면서 경험을 공감화 한다.

2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얼마에요?
게임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생필품 및 기초적인 생활용품의 물가를 알아보게 함으

로써 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엄마는 고민이 많아요
가정경제의 의미와 합리적인 가계 운영을 위해 현명하게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돈을 어떻게 쓸까요?
가계부 항목에 따라 예산을 세워봄으로써 소비의 우선순위, 돈의 적절한 배분, 가

정 경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면?
가정경제의 의미, 물가, 소비의 우선순위, 예산세우기를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한

가정에서 부부가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쁨
‘나눔’의 즐거움은 자신이 모두 쓴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서 나누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3
세상

속으로

직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선 직업의 의미를 정확히 알도

록 하고 직업의 필수조건을 짚어 본다.

한국 사회 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

취업하고자 하는 사회인으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의 변화추

세를 알아보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거듭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 이해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 파워!
산업 및 직업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추세를 파

악하여 직업인의 마음가짐을 가져 보도록 한다.

일할 때 알아야 할 열 고개 취업 전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알아본다.

4
나를

찾아서

흥미 찾는 마술자석
자신의 직업적 흥미 영역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직업과 자

신의 특성과의 일치도를 살펴본다.

성격! 알아볼까요?
간편한 진단기준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시에 자신의 성격과의 적

합성을 고려해 본다.

내가 가는 길에는
직업인으로 성장해 가는 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표, 강점, 지지체계, 걸림돌

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다.

5
프로를

꿈꾸며

일이 내게 주는 기쁨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일을 선택하거나 일에 만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또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탐색해 본다.

프로직장인 마인드: OX퀴즈 직업관과 직업윤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OX퀴즈를 통해 보다 쉽게 익힌다.

인기 있는 매너퀸 되기
팀별 OX퀴즈를 풀면서 직장예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

절을 익혀본다.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기
개인 간, 가정 내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

의 감정과 생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6
멋진 나를

사랑해요

꿈꾸는 나를 사랑해요 생애 시간전망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해 보고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명함 만들기
한국에서의 자신의 진로 목표를 가시적으로 세워봄으로써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

표 달성의 시점에 맛볼 수 있는 느낌을 가상적으로 가져본다.

표 7.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46 -

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집단의 크기는 10～

12명이고, 총 6회기로서 1회기 당 2시간 30분

소요되어 총 15시간의 프로그램이다. 직업적

응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의 다문화 이해는 한국인과 결혼이주

여성 사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물

론 다양한 국적과 인종에서 오는 결혼이주여

성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회기

는 기초적인 경제개념의 이해와 활용으로 한

가정의 소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합리

적이고 계획성 있는 소비와 지출을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3회기는 한국

의 직업 및 직업정보의 제공으로 한국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한 직무와의 불일치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결혼이주여

성의 실질적 직업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4회

기는 결혼이주여성이 흥미와 성격 등 자기이

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진

로선택이 가능해지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5회기

는 실제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조직적응과 커

뮤니케이션 능력의 배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실제 직업생활을 하면서 서툰 한국

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하

였다. 6회기는 결혼이주여성의 미래시간전망

을 늘리고 진로 목표 내에서 성공과 성취를

열망하는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 것으로 구성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운영은 2009년 12월 7일부터 3주 동

안 주 2회 총 6회기를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있는 사회단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1명을 4개의 집단으

로 나누어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사전검사를 하고 본 프로그램을 적

용,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거

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결혼이주여성들 중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설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대상을 제외한 32명의 여

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표 9에서와 같이, 20～30세 37.5%로 가장 많

았고 학력은 고졸이하 65.6%, 전문대졸이상

34.4% 등이다. 자녀수는 1명이 50.0%로 가장

많고 2명이상도 28.1%에 이른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7세 이하가 59.4%로 여전히 미

취학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통제집단은 유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훈련생 30명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

였으며, 2010년 2월 첫 주에 사전검사를 실시

하고 2주 뒤에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실험

집단 및 통제집단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Self 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의 변인 중에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등, O'Brien(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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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진로포부척도(The Career Aspiration

Scale), Holland 외(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상황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변인 진로

정체감,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진로선택의

방해요인 등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요인적재치가 낮게 나타

나거나 의미가 없게 묶인 항목을 제외시키고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적응, 진로포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연령

20～30세 12 37.5 15 50.0

31～40세 11 34.4 13 43.3

41세 이상 9 28.1 2 6.7

학력
고졸이하 21 65.6 22 73.3

전문대졸이상 11 34.4 8 2.7

국적

중국 11 34.4 8 26.7

필리핀 1 3.1 1 3.3

베트남 7 21.9 13 43.3

일본 8 25.0 4 13.3

기타 5 15.6 4 13.3

자녀수

없음 7 21.9 4 13.3

1명 16 50.0 14 46.7

2명이상 9 28.1 12 40.0

막내

자녀나이

자녀 없음 7 21.9 4 13.3

7세 이하 19 59.4 20 66.7

8세 이상 6 18.8 6 20.0

본국 교육경험
없다 21 65.6 14 46.7

있다 11 34.4 16 53.3

한국에서 취업경험
없다 22 68.8 16 53.3

있다 10 31.2 14 46.7

한국 거주기간

3년～5년 미만 13 40.6 17 56.7

5～10년 미만 12 37.5 8 26.7

10년 이상 7 21.9 5 16.6

계 32 100.0 30 100.0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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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4개 변인에 대한 17개 문항으로 설문지

를 확정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성 개념 타당성 중 판

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들 간

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타당도는

요인적재량이 .36∼.82의 분포를 보였고 신뢰

도 Cronbach α계수는 .62∼.83을 보였다(표 9

참조).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측

정, Kolmogorov-Smirnov z 검증, 독립표본 t검정

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등을 실시

하였다.

결 과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z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직

업적응의 진로정체감, 직업문화적응, 직업정보,

요인별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 ɑ

진로

정체감

(4)

나는 한국에서 나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 있다. .82

.62
나는 한국에 이민 온 것이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6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편이다. .55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39

직업

정보

(5)

나는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있다. .79

.83

나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73

나는 한국의 직업들에 대해 알고 있다. .71

나는 직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 알고 있다. .68

나는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는 편이다. .59

직업문화

적응

(4)

나는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75

.74
나는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72

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6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다. .36

진로

포부

(4)

나는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72

.76
나는 아끼고 저축하면 앞으로 더 잘 살 거라 믿는다. .65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다. .59

나는 한국에서 성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59

표 9. 직업적응 프로그램 효과측정 타당도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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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M SD

t통제집단

(N=30)

실험집단

(N=32)

통제집단

(N=30)

실험집단

(N=32)

진로정체감 .04 .38 .62 .62 -2.118*

직업문화적응 .07 .46 .74 .54 -2.415*

직업정보 -.11 .62 .85 .75 -3.590**

진로포부 .13 .41 .75 .66 -1.530

* p< .05 ** p<.01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12. 집단별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차이 검증

종속변인
사전검사(N=30) 사후검사(N=30)

t
M SD M SD

진로정체감 3.60 .54 3.64 .56 -.369

직업문화적응 3.53 .59 3.60 .64 -.494

직업정보 3.25 .68 3.13 .60 .711

진로포부 3.66 .60 3.79 .58 -.980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11. 통제집단의 직업적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종속변인 M SD Kolmogorov-Smirnov의 Z

진로정체감
통제 3.60 .54

.836
실험 3.73 .41

직업문화적응
통제 3.53 .59

1.131
실험 3.70 .47

직업정보
통제 3.25 .68

.279
실험 3.26 .57

진로포부
통제 3.66 .60

.869
실험 3.79 .48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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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포부 등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는 없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

12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별 직업적응 프로그

램에서 진로정체감, 직업문화적응, 직업정보

등에 차이를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성은 표 13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진로정체

감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간의 t-검증을

한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99%(p<.01)의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적응 프로

그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전검사에

비해서(M=3.73, SD=.41) 사후검사의 평가치

(M= 4.11, SD=.45)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결

혼이주여성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

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문화적응에 대한 사후

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t=-4.01, p<.001). 직업적응 프로그

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전검사에 비

해서(M=3.70, SD=.47) 사후검사의 평가치

(M=4.16, SD=.45)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정보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

사의 직업정보에 대한 점수(M=3.88, SD=0.48)

가 사전검사의 점수(M=3.26, SD=0.57)와 유의

미한 차이(t=-4.72, p<.001)를 보여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이 진로포부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t=-3.29, p<.01).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결혼이주여성은 사후(M=4.20, SD=0.50)

와 사전(M=3.79, SD=0.49)을 비교할 때 높은

차이를 보여 Kahn(1998)과 Farmer(1985)의 연구

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포부와 정

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일치한다

(표 13 참조).

이와 같이 진로정체감, 직업정보, 직업문화,

진로포부 등에서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종속변인
사전검사(N=32) 사후검사(N=32)

t
M SD M SD

진로정체감 3.73 .41 4.11 .45 -3.47**

직업문화적응 3.70 .47 4.16 .45 -4.01***

직업정보 3.26 .57 3.88 .48 -4.72***

진로포부 3.79 .49 4.20 .50 -3.29**

** p<.01 *** p<.001

주: M은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의 평균값임.

표 13. 실험집단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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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를 넘어

서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개념이 될 ‘다문화’를

이끌어 갈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을 갖는다. 기존연구들이 그들의 안정적 정

착과 관련한 많은 결과물을 제시하였지만 주

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와 정책적 대안에

머물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부적

응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욕구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하여 취업장벽을

갖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73.8%가 '취업'에

대해 강한 욕구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이 한

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

회문화적인 적응 측면 외에도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가구소득이 한

국의 평균 가구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결혼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주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되

어야 언어적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거주 3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

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운

영될 수 있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

려하여 거주 3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교육과 병행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선호직종

본 연구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원하는

취업직종은 한국의 직업세계를 고려할 때에

학력과 불일치한 면이 크고, 더 상위의 직종

을 이루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

(박수진 외, 2002)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통해 이주여성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

면서 겪는 장벽과 어려움은 일반 이주여성노

동자와 다르지 않으며 진입 가능한 직종 또한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

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 전문직을

가졌더라도 가족부양이나 언어의 문제를 극복

하지 못한다면 가사일의 연속인 가정부와 식

당보조 혹은 공장 등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정체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이 진입할 수 있

는 직종이 서비스직을 비롯한 단순노무직이라

는 점과 그들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

이 과반을 넘는다(김유경, 2009)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한다.

사전연구에서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약

6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산업화 혹은 서비스

관련된 직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

호직종으로는 교육 및 상담이 40%를 넘었는

데 이들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한국어 능력과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상

담을 실시하고, 원하는 취업직종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장벽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취업장벽으로는 서

투른 한국말(23.0%), 자녀양육(22.2%),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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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찾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을 비롯한 자녀양육보다 언어적 문제가 취업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거

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능력이 나아지고 있

지만 학력이나 학습능력, 연령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대상별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변수로서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한국어 수준을 가장 우선적인 변수로 고려하

여 기획해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

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한국

어 수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점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한 교육대상

의 동질화와 관련하여 한국어 수준에 따른 프

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후

속 연구에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가능 기간

취업욕구 및 희망직업과 관련된 설문과 관

계자 면담에서 이들의 강한 취업욕구를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73.8%가 취업의사를 나타났

다.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를 감안할 때 이

들이 20대 초반에 입국하여 한 명이상의 자녀

를 출산하고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는 30

대 초반을 지나면 거의 마무리된다.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사회적응에

집중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지나면 취

업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결혼기간별 서비스

필요도를 연구한 김유정(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 4∼6년차에 이르러 취업교육에 대한 필

요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2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적응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3년 이상은 직업적응 프로

그램, 그 이상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접근이 고려되

어야 하며, 취업가능 기간에 대한 별도의 연

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희망 근로형태

희망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

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일제 근

무를 희망한다는 것은 이들이 일반 회사나 단

체 등 조직 내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직

업문화와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대한 프

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본 직업적응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추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는 전국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회단체

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고, 설문지 이

외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 관

계자와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사전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더 많았고, 취업경

험이 없는 경우가 50%가 넘었으며, 취업경험

이 있었던 경우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의 경험이 다수였다. 취업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의 직업과 직업문화에 대한 지식

과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

로그램 개발에 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적

극 반영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진로탐

색 및 직업탐색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진로정

체감과 더불어 한국의 직업문화 충격 완화,

직업세계 이해 등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직업

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

하여 변형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일곱째,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수도권에 있

는 사회단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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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1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시

전후 효과와 통제집단과의 비교도 진행하였다.

진로정체감, 직업정보의 이해, 직업문화 적응,

진로포부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직업정보와 관련하여서도 사

후검사에서 직업정보에 대한 점수가 사전검사

의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

업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직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

주여성이 한국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

었음을 보여준다. 조직적응과 책임감, 대인관

계 등의 직업문화적응에 있어서 사전검사 대

비 사후검사의 평가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다.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프로그램 실시 후의 진로포부

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진로포부는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어 진로계획을 세우고 성공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짐이 입증되었다.

여덟째, 결혼이주여성의 차별화된 직업교육

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은 한

국의 진로단절 여성의 그것과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을 갖지만 동시에 차별점이

존재한다. 유사점이라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의 이유로 진로가 단절된 여성들의 진로정체

감과 진로포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취업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대상자별 차별

화된 직업정보의 제공과 구직활동으로 취업에

대한 현실가능성을 높인다는 직업교육의 목적

에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바탕에는 교육대

상 여성의 적성과 희망직종이 일차적으로 존

중되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신

국에서의 경력과 경험 등 관련 직업능력을 인

정해주고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라면

이 직업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정치적․문화적․사회적 통

합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요

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전제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

성들의 문화적․인종적 정체성을 우리 사회에

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들 역시 국가적

인적 자원으로 존중되고 개발될 수 있는 직업

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취업욕구와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에게 특화된 직업적응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

기 위해 자주 외출하거나 긴 시간동안 가정을

비우는 것이 어려워 충분한 교육대상을 확보

하지 못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들이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대상들이어서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

주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

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

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

램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직업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에 프로그램 이수 후 결

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직업적응 등의 활

동결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병행될 필요성

을 갖는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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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으로 인해 직업적응 프로그램 다음 단계

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취업직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

한 후속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막연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

로 보는 관점에서 자립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

가는 주체로서 보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

며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

이 반영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생애

주기에서 비슷한 단계에 있는 한국의 진로단

절 여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

회통합 및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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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Byung-Sook Kim Yoon-Jung An Hye-Ryong So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has a purpose to develop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that is essential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settle down in our society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velop practical program with reflecting their unique issues and experiences comparing to other groups,

many diverse ways such as questionnaire, face to face in-depth interview, and expert-interview were used.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consisted of six parts like

understanding multi-culture, basic economical concepts and practical use, vocation and labor market

comprehension, self-understanding and analysis, cultivating organization adaptation and job capacities,

establishing career goal. After carrying into effect the program, the result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the understanding vocational information, adaptation of vocational culture, career aspiration

to women who have taken the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Through the program, marriage immigrant

women will be high in self-efficacy with the real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d expect

their positive future which might be better than now. Finally this can help them adjust our society in

the positive way.

Key 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career identity, career

inspiration, vocational information, adaptation of vocational culture


